
성자 본체와 분체를 증거하는 방법

작성일 : 2012. 8. 31.(금) 오후 9시~9시 35분

작성자 : 이주인

( 친한 지인이 전도하려는 한 기성인을, 신입생을 위

한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일말씀을 듣게 하였

는데, 그 기성인이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한 말씀을 

못 받아들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지금껏 나

온 단상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설명을 하였지만 이

것 또한 이해를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천성운 기도 시간에 주님께 여쭙고서 받은 말

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은, 

새로운 성약시대의 

인봉 중 인봉인 깊은 말씀이다. 

고로 이 말씀을 습득한 자는, 

새로운 성약시대의 인봉되었다 풀어진 

깊은 근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사명자들이다.

사명자라 해서 

선생 홀로만 사명자라 생각지 말아라. 

너희도 나 성자의 분체인, 

선생의 분체가 아니냐. 

고로 성약시대의 사명자인 

선생의 분체인 너희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들이다.

고로 너희가 7만 선교를 함에 있어, 

앞으로 많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특히나 기성에서 머리가 굳어진 자들 또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나 성자 본체로 생각하는 인식관에 갇혀 있다. 

이는 지난 이천 년간의 신약역사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와 일체 됨으로 역사했기에 

그들에게는 성자인 나 자체로 

완전히 뇌에 각인되었기에 그러하다.

그러한 그들에게 

새로운 성약시대의 복음 중에서도 

깊은 인봉의 말씀인,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은 

그리 쉽게 용납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다.

고로 먼저는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을 

너희가 완전히 습득하고서 

이 말씀을 너희의 것으로 

완전무장을 해야 한다. 

이는 곧 말씀을 완전히 숙지함으로 

이를 너희의 영, 혼, 육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치 나사렛 예수가 

성자인 나 자체로 그들에게 각인되어 

성자 본체가 된 것과 같이...잘 알겠느냐?

고로 선생이 너희에게 

말씀에 유능한 자가 되어라 한 것이다. 

곧 새로운 성약시대의 말씀으로 

그들의 허망한 옛 시대 말씀의 이론과 주장을 

완전히 타파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100% 흡수해서 

너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가능하다. 

또한 말씀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전하는 것이 아니다. 

곧 말씀은 한낱 인간의 말과는 확연히 다른 

성삼위의 본체이다.

고로 먼저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그들이 말씀에 수긍하고서, 

마침내 말씀에 나타난 성삼위의 권능 앞에 

심정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곧 성삼위의 말씀과 인간 말의 차이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함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로 성령으로 너희를 무장하여라. 

이천 년 전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뒤집어져 

신약역사의 초석을 만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여라.



즉 너희도 성령집회를 통해 

내가 아무 값없이 주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이로 인해 너희 영, 혼, 육에 

충만한 성령이 채워지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기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깊은 기도를 하여라. 

그들에게 새로운 

성약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전,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여라. 

또한 기도는 나와 일체 되게 하는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고로 나와 일체 되길 

간절히 간구함으로 기도하여라. 

이는 기도함으로 나와 일체 된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기에 그러하다. 

즉 나는 전능자이다. 

고로 나와 일체 된 자는 

전능자의 권능이 함께한다.

고로 오늘에 이른 것으로 

너희가 그들에게 

새로운 성약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지난 이천 년간 

나사렛 예수와 동일시되었던, 

나 성자 본체가 

확연히 다르게 존재함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해야 선생을 나의 분체로서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약 복음이 전파되어 

너희 당면의 목표인 7만 선교가 가능하다. 

고로 이를 통해 너희가 

성약역사의 초석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말씀의 여운을 남기도록 하여라. 

곧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요령으로 하다 보면 

그들은 말씀에 체한 자가 되니, 

차근차근 설명한 뒤 

말씀의 여운을 남겨 

호기심을 갖게 하도록 하여라.

마찬가지로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 또한,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가르친 뒤 

호기심을 두게 하고서 

차근차근 깊이를 더하여 

가르치도록 하여라. 

곧 깊은 말씀은 

깊은 단계에서 들어야 하니, 

이리 한 뒤에 성자론에서 

확 터트려야 한다.

고로 말씀에 호기심이 생기도록 

여운을 남기라는 것이다.

그리해야 또 다음에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곧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깊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여운을 

남기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성자 본체와 분체의 말씀뿐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여운을 남겨야 한다.

30개론은 모든 말씀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초급, 중급, 고급으로 

크게는 나뉘어져 있으며, 

또한 각론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곧 마지막으로 갈수록 

깊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말씀을 들음으로 혼과 영이 깨어나고 

성장하기에 그러하다.

성자 본체와 분체 말씀 또한, 

처음부터 다 내놓고서 가르치지 말고서 

쉬운 단계서 살짝 맛보기로 가르친 뒤, 

좀 더 깊은 단계에서 가르친 후 

마침내 성자론에서 확실히 가르쳐야 

그들이 반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 단상말씀에서 성자 본체, 분체 말씀이 나오니, 



성자론을 배우기 전에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주일에 떨어지는 단상말씀 수준에다 

조금만 더해 먼저는 가르쳐라. 

이후에 말씀에 여운을 남겨 

호기심을 갖게 한 후, 

성자론에서 더 깊이 가르치도록 하여라.

또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말씀의 여운을 남겨 

호기심으로 다음에 또 듣게끔 하여, 

마침내 성자론을 통해 

완전히 말씀을 흡수시키게끔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를 

먼저는 점검해 보아라. 

그리하고서 이제는 실존에서 실천이다! 

나와 선생은 분체의 분체인 

너희의 능력을 믿는다.

성자 본체인 나 성자이다.


